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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daily beverage intake and obesity in young 
adults. This cross-sectional study was conducted with 256 adults in their 20s and 30s. Obesity was evaluated by 
anthropometric measurement of body mass index (BMI), waist to hip ratio and waist to height ratio. In addition, 
the daily intake of milk, caffeinated beverages, sweetened beverages, and alcoholic beverages was investigated us-
ing the dietary record and 24-h recall methods. Based on the BMI, men and women were classified into under-
weight, normal, overweight and obese. Among men, 38.3% were found to be normal, 28.1% were overweight and 
31.3% obese. Among women, 11.7% were underweight, 73.4% were normal, and 10.2% were overweight, which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men. In women, the BMI of the milk consumer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non-consumers. Also, the obesity indices of caffeinated beverage consumers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non-consumers. An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beverage intake and the obesity index showed that the in-
take of caffeinated beverages among women ha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obesity index, and in-
take of alcoholic beverages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waist to height ratio. This study suggests 
that intake of milk and caffeinated beverage may have a positive effect on obesity, whereas the intake of alco-
holic beverages may have a negative effect, especially in young adul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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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만은 다양한 질병 위험을 증가시키고 삶의 질과 

기대수명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이익, 사

회경제적 생산성 감소,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있다

(Williams 등 2015; Blüher 2019). 세계적으로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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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1975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여 2016년 기준

으로 세계 성인 인구의 약 13%가 비만, 39%가 과체

중인 것으로 보고되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세계비만연맹(World Obesity Federation)은 2030
년까지 세계 여성인구의 5분의 1, 남성인구의 7분의 

1에 가까운 약 10억 명이 비만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

다(World Obesity Federation 2022). 우리나라는 19세 

이상 성인의 비만 유병율이 2010년 31.4%, 2015년 

34.1%, 2020년 38.4%로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2). 따라서 국내외

적으로 비만 유병율을 감소시키는 것은 건강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공중보건학적 중요 과제 중의 하나이다. 
에너지의 섭취와 소비 불균형으로 초래되는 비만

은 유전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이 상호적으로 복

잡하게 연관되어 발생한다. 현대사회의 농산물 및 가

공식품의 생산 증가로 인한 풍부한 식량 공급, 생활

수준 향상과 생활양식 전환으로 인한 외식 증가와 신

체활동의 감소 등은 비만율을 증가시키는 사회환경적 

요인이다. 특히 외식이 증가하고 가공식품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가공음료나 주류의 생산 및 소비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음료 섭취와 비만과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가공음료와 비만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당음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Ludwig 등(2001)은 평균 

11.7세 어린이를 19개월 동안 추적 관찰한 종단연구

에서 가당음료의 1회 분량 섭취 증가는 비만율을 유의

하게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다. Millar 등(2014)도 4∼
10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6년간 실시한 종단연구에서 

체질량지수의 z-score는 가당음료 섭취와 유의한 정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Gibson & Neate(2007)
는 7∼18세 소아ㆍ청소년에서 비알코올음료를 통한 

에너지 섭취는 비만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없다고 보

고하였다. 일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를 종합한 연구(Malik 등 2006)에서 

가당음료 섭취와 체중 증가가 유의적 연관성이 있음

이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가공음료 섭취와 비만도와의 관련성은 대상자와 음료 

범위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인다.
마실 수 있도록 가공된 액체식품인 음료는 알코올

음료와 비알코올음료로 구분되며, 비알코올음료는 다

류, 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

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및 기타 음료로 분류된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22). 음료는 수

분 보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액체식품이지만 그 종

류에 따라 당, 카페인, 알코올 등이 함유되어 있어 다

양한 목적으로 소비되고 있다. 지금까지 가공음료와 

비만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주로 어린

이 및 청소년에서 가당음료와 비만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데 편중되어 있다. 그러나 비만 유병률이 

높고 음료의 선택 범위가 폭넓은 성인을 대상으로 음

료 범위를 확대하여 그 섭취실태를 파악하고 비만도

와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남녀의 에너지 및 음료 섭취량, 체격 

및 비만도에 차이를 보이는 점(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2)을 고려할 때 성인 남녀를 구분하여 그 관련성

이 구명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 남녀에서 일상적인 음료 

섭취와 비만도와의 관련성을 구명하는 것이다. 이에 

음료 소비가 많고 소비 음료의 종류가 다양한 20∼30
대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우유류, 카페인음료, 가당음

료, 알코올음료를 포함한 음료의 유형별 섭취량과 비

만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비만의 유병율을 감

소시키는 데 예방적 접근이 치료보다 다양한 측면에

서 효율적이므로 본 연구결과는 비만의 예방적 실천방안 

마련 및 적용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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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나트륨 적응지수 개발 연구(Lee 등 

2022)에 참여한 19∼69세 640명 대상자 중 19∼39세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4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대상자 모집을 실시하였다. 전보(Nam 등 2017)
의 연구 설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대상자는 성, 연

령,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지역별(수
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인원을 16명씩 동일하

게 할당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고를 게

시하여 지원자를 모집하였다.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

서 상관계수의 효과 크기(r)=0.25, α(양측)=0.05, β=0.05
를 적용하여 202명의 표본 크기를 산출한 후 탈락률

을 고려해 252명의 대상자 모집을 계획하였다. 지원

자 662명 중 고혈압, 심부전, 당뇨병, 신장질환, 암 등

의 진단을 받았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자, 식이조절

자, 임산부 및 수유부의 연구자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22명과 50∼69세의 384명을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256명(남녀 각각 128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경북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IRB No. 2014-0053)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모든 대

상자들은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면 동의서를 작

성한 후 연구에 참여하였다.

2. 신체계측

신장과 체중은 체중신장계(HM-201, Panix,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신발을 신지 않고 최소한의 옷을 

입은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허리둘레는 직립 상태에

서 줄자를 이용하여 가장 낮은 갈비뼈와 골반 사이 

중간 부분을 측정하였으며, 엉덩이둘레는 엉덩이의 

가장 넓은 둘레를 측정하였다. 모든 측정은 훈련된 

조사원에 의해 2회 실시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비만 지표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체

중(kg)을 신장의 제곱(m2)으로 나누어 산출하였으며, 
허리엉덩이둘레비(허리둘레/엉덩이둘레)와 허리신장비

(허리둘레/신장)를 산출하였다. 비만도 분포는 세계보

건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대한비만학회의 판정 기준

을 참고하여 체질량지수 18.5 미만은 저체중(underweight), 
18.5 이상 23 미만은 정상체중(normal weight), 23 이상 
25 미만은 과체중(overweight), 25 이상은 비만(obesity)
으로 분류하였다(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2020).

3. 식사섭취조사

연구대상자의 신체계측 후 일반사항을 조사하였으

며, 기록법과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하여 주중 3일 간

격으로 식사섭취조사를 두 번 실시하였다. 일반사항

은 활동상태, 현재 흡연 여부, 학력, 월평균 수입을 

조사하였다. 식사섭취조사의 경우 연구대상자에게 평

소 식단을 유지하면서 24시간 동안 섭취한 모든 음식

과 음료의 종류와 양, 재료의 종류와 양을 조사지에 

기록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다음날 대상자와 면접

을 통해 전날 식사섭취를 회상하도록 하여 식사섭취 

조사지에 기록한 내용을 확인 및 보완하였다. 에너지 

섭취량은 CAN-Pro 4.0(The Korean Nutrition Society, 
Seoul, Korea)을 이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가 섭취한 

가공식품 및 음료는 해당 제품의 영양표시 정보를 적

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음료 섭취와 비만도

와의 관련성을 구명하는 목적에 따라 비만도와 관련

성이 연구되고 있는 성분(Athyros 등 2007; Gibson & 
Neate 2007; Bouchard 등 2010)을 중심으로 음료를 분

류하였다. 즉 음료류를 당을 함유한 가당음료, 카페인

을 함유한 카페인음료, 알코올을 함유한 알코올음료

로 분류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식생활지침에서 음료 

대신 물의 섭취를 권고하고 있는데, 우유류는 비만도

와 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므로(Murphy 
등 2008; Keast 등 2015; Wang 등 2016) 비만도 측면

에서 음료 중 바람직한 선택의 대안이 될 가능성을 

찾아보기 위하여 우유류를 추가하였다. 이와 같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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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otal (n=256) Men (n=128) Women (n=128) P-value

Age group, %

  19∼29 years 128 (50.0) 64 (50.0)  64 (50.0) 1.000

  30∼39 years 128 (50.0) 64 (50.0)  64 (50.0)

Activity, %

  Sedentary  25 ( 9.8) 15 (11.7)  10 ( 7.8) 0.046

  Light 165 (64.5) 73 (57.0)  92 (71.9)

  Moderate  66 (25.8) 40 (31.3)  26 (20.3)

Current smoking, %

  Yes  48 (18.8) 44 (34.4)   4 ( 3.1) ＜0.001

  No 208 (81.3) 84 (65.6) 124 (96.9)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119 (46.5) 66 (51.6)  53 (41.4) 0.048

  College  95 (37.1) 38 (29.7)  57 (44.5)

  Graduate school  42 (16.4) 24 (18.8)  18 (14.1)

Monthly income, %

  ＜1,000,000 won 133 (52.0) 64 (50.0)  69 (53.9) 0.272

  1,000,000∼2,000,000 won  42 (16.4) 17 (13.3)  25 (19.5)

  2,000,000∼3,000,000 won  47 (18.4) 28 (21.9)  19 (14.8)

  ＞3,000,000 won  34 (13.3) 19 (14.8)  15 (11.7)

Energy intake, kcal/day 2,091.48±609.52 2,265.34±647.89 1,917.62±515.03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n(%) or mean±standard deviation
P-values by χ2 test or Students’s t-test

료의 범위를 정의한 후 우유류(우유 및 우유음료), 카

페인음료(커피, 차, 에너지음료), 가당음료(탄산음료, 
과일주스, 과일향 음료, 혼합음료, 스포츠음료), 알코

올음료(알코올이 함유된 음료)의 섭취량을 분석하였

다. 한편 각 음료 유형별 음료 섭취 유무에 따라 음

료 섭취군과 음료 비섭취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음식 

재료로 사용한 음료만을 섭취한 대상자는 음료 비섭

취군으로 분류하였다. 두 번 조사한 식사섭취조사 결

과는 하루 평균값을 산출한 후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4.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얻은 모든 결과는 SAS program 
(Version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

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남자와 여자, 음료 섭취군과 비섭취군 간의 차이는 

비연속변수일 경우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속변

수의 경우에는 Student’s t-test를 실시하여 검정하였다. 
음료 섭취량과 비만도와의 상관관계는 연령, 활동상

태, 흡연상태, 교육수준, 에너지 섭취량의 교란변수를 

보정한 Pearson’s partial correlation test를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성은 P＜0.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결 과

1.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이 남녀 대

상자 간 연령 분포는 동일하였으며, 활동상태(P＜0.05), 



J Korean Diet Assoc 29(1):1-12, 2023 | 5

Table 2. Anthrometric measurements and obesity indices 
of the subjects.

Men 
(n=128)

Women 
(n=128) P-value

Height, cm 173.51±5.18 161.69±5.19 ＜0.001

Weight, kg  71.80±10.04  55.22±8.64 ＜0.001

BMI1), kg/m2  23.84±3.09  21.08±2.85 ＜0.001

Obesity degree, %

  Underweight  3 ( 2.3) 15 (11.7) ＜0.001

  Normal weight 49 (38.3) 94 (73.4)

  Overweight 36 (28.1) 13 (10.2)

  Obesity 40 (31.3)  6 ( 4.7)

Waist circumference, cm  83.73±8.75  73.73±8.38 ＜0.001

Hip circumference, cm  98.69±6.35  93.81±5.92 ＜0.001

WHR2)   0.85±0.05   0.78±0.06 ＜0.001

WtH3)   0.48±0.05   0.46±0.05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
P-values by Students’s t-test or χ2 test
1) BMI: body mass index
2) WHR: waist-hip ratio
3) WtH: waist-height ratio

흡연상태(P＜0.001) 및 교육수준(P＜0.05)은 남자가 여

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월수입은 남녀 간에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에너지 섭취량은 남자가 2,265.34 
kcal/day로 여자의 1,917.62 kcal/day보다 유의하게 높

았다(P＜0.001).

2. 비만도

조사대상자의 신체계측과 비만 지표 결과는 Table 2
와 같이 남자가 여자보다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체질량지수에 의한 비만도 분포는 남자의 경우 정상

(38.3%), 비만(31.3%), 과체중(28.1%) 순이었으며, 여

자의 경우에는 정상(73.4%), 저체중(11.7%), 과체중(10.2%) 
순으로 남녀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3. 음료 섭취에 따른 비만도

음료 유형별 음료 섭취자와 비섭취자 간 비만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여자대상자에

서 우유류 섭취자의 체질량지수가 비섭취자보다 유의

하게 낮았으며(20.56 kg/m2 vs. 21.64 kg/m2, P＜0.05), 
카페인음료 섭취자의 허리엉덩이둘레비를 제외한 모든 

비만도 지표가 비섭취자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05). 

4. 음료 섭취량과 비만도와의 관련성

조사대상자의 음료 섭취량과 비만도와의 상관관계

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여자대상자에서 카

페인음료 섭취량은 허리둘레(P＜0.05), 허리신장비

(P＜0.05)와 유의한 음의 상관성을 보였으며, 알코올

음료 섭취량은 허리신장비(P＜0.05)와 유의한 양의 상

관성을 보였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젊은 성인 남녀에서 일상적인 음료 

섭취와 비만도와의 관련성을 구명하고자 우유류, 카

페인음료, 가당음료, 알코올음료 섭취량과 비만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로 여자대상자에서 

우유류 섭취량, 카페인음료 섭취량은 비만도 지표와 

음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알코올음료 섭취량은 비만

도 지표와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우리나라 2020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19∼20세 32.6%, 30∼39세 41.6%로 

높은 수준이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2).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19∼39세인 본 연구대

상자의 비만율은 18.0%로 낮았는데, 이는 본 연구 조

사가 이루어진 시점이 2020년보다 앞선 2014년으로 

시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

서 비만율은 남자 대상자가 31.3%로 여자대상자의 

4.7%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20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비만 이환율(19세 이상 남자 46.9%, 
여자 29.9%)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30∼39세 

남자의 비만 이환율은 58.2%로 성별, 연령군별 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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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besity indices between beverage consumer and non-consumer of the subjects.

Men (n=128) Women (n=128)

Consumer Non-consumer P-value Consumer Non-consumer P-value

Milk beverage n=52 n=76 n=66 n=62

  Daily intake, g 193.93±150.19 - 157.09±105.45 -

  Weight, kg  71.65±9.77 71.91±10.28 0.887  54.06±6.44 56.46±10.40 0.123

  BMI1), kg/m2  23.67±3.05 23.95±3.14 0.611  20.56±1.85 21.64±3.56 0.035

  Waist circumference, cm  83.86±8.44 83.65±9.02 0.892  72.89±7.42 74.63±9.28 0.243

  WHR2)   0.85±0.05  0.85±0.05 0.674   0.79±0.06  0.78±0.06 0.706

  WtH3)   0.48±0.05  0.48±0.05 0.932   0.45±0.04  0.46±0.06 0.156

Caffeinated beverage n=54 n=74 n=85 n=43

  Daily intake, g 187.63±129.84 - 171.62±124.93 -

  Weight, kg  72.11±9.46 71.58±10.50 0.770  53.91±6.31 57.81±11.65 0.045

  BMI, kg/m2  24.00±3.15 23.72±3.07 0.624  20.55±1.78 22.13±4.07 0.019

  Waist circumference, cm  84.09±8.03 83.47±9.29 0.692  72.25±7.26 76.67±9.68 0.010

  WHR   0.85±0.05  0.84±0.05 0.260   0.78±0.06  0.80±0.06 0.102

  WtH   0.49±0.05  0.48±0.05 0.618   0.45±0.04  0.47±0.06 0.006

Sweetened beverage n=67 n=61 n=43 n=85

  Daily intake, g 201.83±184.84 - 138.05±105.45 -

  Weight, kg  71.20±9.68 72.47±10.46 0.478  56.55±9.85 54.55±7.93 0.218

  BMI, kg/m2  23.69±3.03 24.00±3.18 0.563  21.52±3.41 20.86±2.52 0.269

  Waist circumference, cm  83.36±8.87 84.15±8.68 0.613  73.87±9.53 73.66±7.80 0.895

  WHR   0.84±0.05  0.85±0.05 0.389   0.78±0.06  0.79±0.06 0.478

  WtH   0.48±0.05  0.48±0.05 0.684   0.46±0.06  0.46±0.05 0.994

Alcoholic beverage n=50 n=78 n=38 n=90

  Daily intake, g 387.98±320.34 - 279.29±219.92 -

  Weight, kg  73.53±10.67 70.69±9.52 0.119  54.92±8.32 55.35±8.81 0.795

  BMI, kg/m2  24.23±3.09 23.59±3.09 0.253  21.25±2.72 21.01±2.92 0.670

  Waist circumference, cm  85.09±9.02 82.87±8.53 0.163  73.63±8.43 73.78±8.41 0.927

  WHR   0.86±0.05  0.84±0.05 0.133   0.78±0.06  0.79±0.06 0.528

  WtH   0.49±0.05  0.48±0.05 0.283   0.46±0.05  0.45±0.05 0.71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P-values by Students’s t-test
“-” means no intake
1) BMI: body mass index
2) WHR: waist-hip ratio
3) WtH: waist-height ratio

장 높아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생활수준의 향상, 소득의 증가, 식생활 

환경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음료의 개발과 음료시장

의 성장으로 음료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

민건강영양조사의 19세 이상 성인의 음료류 섭취량은 

2010년 128.4 g/day에서 2020년 254.3 g/day로 약 2배 

증가하였으며, 주류 섭취량은 177.6 g/day에서 121.0 
g/day로 오히려 감소하였고, 우유류는 90.3 g/day에서 

85.7 g/day로 다소 감소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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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between beverage intake and obesity index of the subjects.

Beverage intake

Total beverage Milk beverage Caffeinated beverage Sweetened beverage Alcoholic beverage

Men (n=128)

  Weight 0.033 –0.013 –0.067 0.016 0.072

  BMI1) –0.029 –0.036 –0.085 –0.022 0.038

  Waist circumference –0.011 –0.003 –0.093 –0.027 0.049

  WHR2) –0.017 0.004 –0.027 –0.103 0.052

  WtH3) –0.052 –0.016 –0.103 –0.053 0.026

Women (n=128)

  Weight –0.023 –0.092 –0.125 0.082 0.082

  BMI –0.011 –0.096 –0.172 0.075 0.141

  Waist circumference 0.001 –0.028 –0.207* 0.056 0.150

  WHR 0.043 0.066 –0.150 0.026 0.119

  WtH 0.011 –0.024 –0.232* 0.044 0.185*
Values are presented as Pearson’s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r) adjusted for age, activity, current smoking, education level, and energy 
intake
1) BMI: body mass index
2) WHR: waist-hip ratio
3) WtH: waist-height ratio
*P＜0.05

Welfar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2). 음료는 사전적인 의미로 마실 수 있도록 만든 

모든 액체를 의미한다. 음료에 포함되는 식품이나 음

료의 식품군 분류는 식품성분표(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2021), 국민건강영양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2), 식품의약품안전처(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22) 및 음료 관련 연구자

(Kim & Kim 2015; Dennis 등 2017)마다 차이가 있

다. 본 연구에서 음료류의 분류 및 범위는 음료의 사

전적 의미, 다양한 음료의 호환 가능성, 젊은 성인의 

음료 선택 범위 등을 고려하고 비만과의 관련성을 폭

넓게 살펴보기 위하여 우유류, 카페인음료, 가당음료, 
알코올음료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음료류의 1일 섭취

량은 앞선 연구(Lee 등 2022)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유류 80.4 g, 카페인음료 96.6 g, 가당음료 76.0 g, 
알코올음료 117.2 g이었다. 

우유 및 유제품은 영양적인 면에서 칼슘 섭취의 

중요성으로 독립적인 식품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

러나 여러 음료 관련 선행연구(Kim & Kim 2015; 
Dennis 등 2017)에서 우유류는 음료군에 포함되어있

으며, 본 연구에서도 비만도와의 관련성을 다양한 음

료 유형 범위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우유류를 조사하

였다. 그 결과 여자대상자에서 우유류 섭취자의 체질

량지수가 비섭취자보다 유의하게 낮아 우유 섭취가 

비만도와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을 도출하였

다. 이러한 관련성은 선행연구(Keast 등 2015; Lu 등 

2016)나 관련 횡단연구들을 메타분석한 연구(Wang 
등 2016)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주

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유 섭취와 비만

도와의 긍정적인 관련성에 대한 해석은 우유의 칼슘

이 지방세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지방산 흡수를 

저해하는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Zemel 2005; Zemel 
2009). 본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결과

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논의하기 어려운 횡단연구

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유 섭취에 대한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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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긍정적인 관련성은 성인 여성에게 높은 주류나 

가당음료의 과잉 섭취에 따른 건강 우려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유

류는 가공우유에 함유되어 있는 당과 그에 따른 에너

지 함량에 따라 비만도와의 관련성이 다를 수 있다

(Patel 등 2018). 본 연구에서는 섭취하는 우유류의 종

류에 따른 비만도와의 관련성을 관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유 유형을 다양하게 세분화하여 비만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커피, 차, 에너지음료 등을 포함하여 

조사한 카페인음료 중 대표적인 종류는 커피이다. 커

피나 차에는 카페인 이외에도 폴리페놀 성분들이 함

유되어 있어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

려지면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특히 비만

도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Balk 등 2009; Bouchard 등 2010; Chiva-Blanch & 
Badimon 2017). 미국에서 수행된 3개의 코호트 자료

를 활용한 Wang 등(2017)의 연구에서 커피 섭취는 

체질량지수 및 비만 위험과 관련된 유전적인 소인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체질량지수를 낮추는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커피 섭취와 비만도와

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는 일관되지 

않는다. 커피 섭취가 비만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연구(Grosso 등 2014; Shin 등 2017; Kim & Je 
2018)가 보고된 반면, 하루 1회 또는 2회 이상의 커

피 섭취 시 복부비만 발생의 위험을 10% 정도 예방

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Grosso 등 

2015; Kim 등 2016). 한편 40세 이상의 성인 여성에

서 하루 1회 이상의 커피 섭취는 커피 미섭취자에 비

해 비만 발생위험을 75%, 복부비만 발생위험을 52% 
정도 높인다는 보고(Lee 등 2017)와 같이 커피의 섭

취가 높을수록 체중과 체질량지수가 높다는 보고도 

있다(Kim 등 2012; Kim & Park 2017). 이러한 연구

결과의 차이에 대한 이유 중의 하나는 연구마다 조사 

분석한 커피의 종류 및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실

제 필터커피 섭취는 복부비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

으나, 믹스형태의 인스턴트 커피 섭취는 복부비만 발

생의 위험을 18% 정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커피 

섭취방법에 따라 복부비만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였

다(Kim 등 2014). 횡단연구인 본 연구에서 조사한 카

페인음료의 종류나 범위가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들과 

다르므로 결과를 단순비교하거나 그 관련성을 정확하

게 설명하는 데 제한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커피의 선택속성 중 남자와 달리 여자는 체중 

조절이 있다는 점(Choi 등 2012)을 고려할 때 체중 

조절을 목적으로 카페인음료 섭취량이 높은 여자대상

자에서 카페인음료 섭취량과 비만도 간에 유의한 음

의 상관성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카

페인음료 유형별 비만도 변화를 살펴보는 종단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음료 섭취와 비만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은 주

로 가당음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Ludwig 
등 2001; Yu 등 2022) 여러 연구를 종합한 연구에서 

어린이와 성인 모두 가당음료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체중이 증가하였다고 보고되었다(Malik 등 2006). 이

러한 관련성에 대한 해석으로 가당음료에 포함된 다

량의 인공감미료와 과당은 혈당과 인슐린 수준을 급

격히 증가시켜 순간적으로 혈당을 저하시키고 유리지

방산의 방출을 억제함으로써 체내 대사 연료를 고갈

시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상으로 과식을 유도하

여 체중을 증가시키고 비만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Malik & Hu 2012; O’Connor 등 2015). Yu 등(2022)
은 1,068명의 어린이와 751명의 청소년에서 1일 평균 

가당음료 섭취량은 각각 210.7 mL와 208 mL였으며, 
가당음료로부터 섭취하는 당류 25 g/day 이상은 과체

중 및 비만의 위험도 증가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련성이 나타나

지 않았는데, 성인인 본 연구대상자의 가당음료 섭취

량이 Yu 등(2022)이 보고한 어린이나 청소년 섭취량

보다 낮았으며, 가당음료를 통한 당류 섭취량이 분석

되지 않아 이를 통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주류 섭취는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과 함께 섭취



J Korean Diet Assoc 29(1):1-12, 2023 | 9

하는 경향이 있어 고열량 섭취로 인한 체중 증가를 

가져온다고 보고되었다(Gordon & Kannel 1983; 
Athyros 등 2007). Dennis 등(2017)은 국민건강영양조

사 자료를 이용하여 성인의 음료섭취 패턴과 대사증

후군의 연관성을 살펴보았을 때 주류 섭취량 4분위군

의 복부비만 위험도가 1.41로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 알코올음료 

섭취량이 비만지표 중 허리신장비와 유의한 양의 상

관성을 보인 결과와 유사성을 갖는다. 선행연구

(Dennis 등 2017)에서는 과도한 주류 섭취와 체중 증

가나 비만과의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

서는 20∼30대의 젊은 성인 여성에서 과도하게 높지 

않은 일상적인 음료 섭취 수준에서 알코올음료 섭취

와 비만도와의 관련성이 나타남으로써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된다. 또한 이러한 관련성은 에너지 섭취량을 

보정하여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알코올음료 섭취에 

따른 에너지 섭취 증가의 영향일 가능성은 적고, 알

코올이 에너지 평형에 직접 작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확하게 구명할 수 있는 추후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몇 가지 제한점

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음료류의 세부 분류는 표준화

되어 있지 못하고 연구자마다 차이를 보이므로 본 연

구에서는 목적에 맞게 음료류를 우유류, 카페인음료, 
가당음료, 알코올음료로 정의 및 분류하였기 때문에 

음료군 분류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둘째, 음료 섭취량을 평가하기 위하

여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하루 24시간 회상법 조사를 

보완하여 주중 2회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료류 

섭취 패턴이 주중과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말의 섭

취량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횡단연구로 

설계된 본 연구는 20∼30대 성인의 동일한 남녀 비율

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지만 충분한 대상자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그에 따라 도출한 연구결과를 

인과관계로 해석하거나 성별 차이를 설명하는 데 한

계가 있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미비한 20∼30대 성인에서 다양한 음료 

유형별 섭취량과 비만도 지표를 조사 분석하여 그 관

련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여자

대상자에서 우유류 섭취량, 카페인음료 섭취량은 비

만도 지표와 음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알코올음료 섭

취량은 비만도 지표와 양의 관련성을 보여 음료 유형

과 성별에 따라 비만도와의 관련성이 다르다는 유의

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종단

적인 후속 연구나 젊은 성인의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적절한 음료 섭취 지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젊은 성인에 있어 음료 섭취와 비만도

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20∼30대 성인 256명
(남녀 각각 128명)을 대상으로 우유류, 카페인음료, 
가당음료, 알코올음료 섭취량을 조사하고 신체계측을 

통해 비만도를 평가한 후 그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활동상태, 흡연상태, 교육수준 및 에너지 

섭취량은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P＜0.05), 월수입은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비만도 분포는 남자의 경우 정상(38.3%), 비만(31.3%), 

과체중(28.1%) 순이었으며, 여자의 경우 정상(73.4%), 
저체중(11.7%), 과체중(10.2%) 순으로 남녀 간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3. 여자대상자에서 우유류 섭취자의 체질량지수가 비

섭취자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P＜0.05), 카페인음

료 섭취자의 허리엉덩이둘레비를 제외한 모든 비

만도 지표가 비섭취자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05). 
4. 상관관계 분석에서 여자대상자의 경우 카페인음료 

섭취량은 허리둘레, 허리신장비와 유의한 음의 상

관성을 보였으며, 알코올음료 섭취량은 허리신장비

와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P＜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성인 여성에서 우유류 

섭취량, 카페인음료 섭취량은 비만도와 음의 관련성, 
알코올음료 섭취량은 비만도와 양의 관련성을 보였

다. 향후 보다 큰 인구집단에서 음료 유형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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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비만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고 

관련성의 인과관계 및 성별 차이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종단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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